
목회는 섬김입니다.

김창근 목사- -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 선교회 서울 지부 대표 무학 교회 담임목사(D.min), OM ,

예수회 사제 헨리 나우웬은 예일대학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단을 떠나 민중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동기는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었

습니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캐나다 토론토의 정신박약 장애자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애자들을 섬기며 생활하였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 ,

셨습니다.

종됨과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섬기신 일은 억지로 섬기려 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

온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한 예수님의 종입니.

다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

또한 주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섬김의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동기가 종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기는 하지만 그 섬김이 수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상에 올라서면 지배자로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늘 올라가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내려가는 원치 않습니다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합니다. .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가는 삶 곧 섬김의 삶입니다, .

섬기기 위해서는 진정한 겸손과 참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중세기의 부엌 성자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온 후 부엌에서 일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를 찾아온 방문객이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부엌에서 청소하고 그릇을 씻고 음식 만드는 일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

한 일은 없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 .“

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소서.

그리고 청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밖에는.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려는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 섬김의 정신이 목회의 정신입니다.

섬김의 목회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회는 모든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책임을 집니다.

섬김의 목회는 이끄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며 돌보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된 목회의 핵심은 언제나 섬김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섬김

의 길을 걷는 자가 참된 목회자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성공과 탐욕으로 중독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출세의 야망과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섬김의 목회를 추구할.

때만 참된 목회가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목회자를 통.

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동기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섬김을 통해 세상.

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 -⌚ ⌜ ⌟


